




(2) a 조선어뭉업 1. 4-79 연. 1960 어용용. 형태톨 

b 조선어g업 2. 250 연， 1963 풍장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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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의 (1)과장이 3 부써계로구성되어 있다 (2a)는어용혼과형태흔. (2b) 

는 웅장흔이다 2책으로 운권하의 3 년 간격으로 충판되었다 파학원 언 

어훈학연구소 언어학 연구싱이 저자-" 외어 있다 2 채 오두 800 여연의 

방대한 분량이다 형태흔옹 용사 중싱"-로 구생되어 있으며 당어조성파 

운앵영주가 사이사이 꺼여 있다 운장응의 취급 대상도 요연상으호는 뚜 

렷한 연화가있는것 갇지 않다 구우앵이 율어간 것이 다소 주옥의 대상이 

완다 그러냐 세부에 있어서는 언어 사싱의 수정이냐 아흔 천개에 있어 당 

시의 냥한의 운업 연구보다 앞선 갱이 않다 l 켠온 1950 년대 후안 ‘조샌 

어문올 중심으로 정개왼 음성 · 응용 빛 형태혼에 관한 연구 영객이 기초 

가 되어 저슐되었다고 생각한다 2 권옹 1950 년대 말j휴터 1960년대 초까 

지 이루어진 운장용 땅연의 영객이 기초가 원 것으로 보인다 ‘죠션어운 

업 ’ 의 징핑에 이르기까지 우리땅의 소리와 운법에 대해 업껴융썽은 사랑 

은 이극효， 갱형요， 깅수경， 흥기운 퉁 귀에 익응 학자도 있고 함부영， 

이근영， 깅긍셔， 령종흉 풍 해방 후 북한에서 수학한 것으로 갱작되는 낯 

션 학자률도 않다 ” 

‘조션어운엉 ·온 조선어의 규냉성용 뒷받칭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현대 

표준죠션어의 운엉잭 특성융 밝혀 규영융 깨우고 조선어의 요혐 가놓성융 

서숭항으호써 잉인율의 언어 • 운자 생한에 명요한 운앵 빛 어응에 광한 지 

식융 제공* 슨 에 기온 욱요흉 두고 있다- 이 책용 요준어에 대한 서솔척 

규냉척 성격융 여었"-연서도 역사껴 연천 과갱도 고려하였다고 말하고 있 

다 그플은 이 껴이 과거 조션어 연구가을의 엽껴융 계숭 • 양전시키고 선 

진 이흔융 척극적으로 도잉항은 울혼， 현재의 ￡션어 연구가융의 의견융 

녕리 을어 채계흘 세웠기 얘운얘 과거의 운영서에 비하여 영씬 높온 땅진 

수춘융 보였다고 자땅하고 있다 ” 과거 초선어 연구가라 항용 한힌생 주 

시경와 깅우용의 운엉융” 뭇하고 선진 언어 이흔은 소련의 언어학용， 현재 

5) ~e:~， 앙의 애 . PP.569-584의 논져 톨 쏘아 
6) 갱영께 1 앙의 긍융 3ε아 
7) 욕한 학자흩용 한~쟁의 유고징융 l앙강하여 그에 대엉 연구를 갱충껴'-호 수 
앵하였으며 깅우용의 ‘조션어운엉 ’(1 916)융 영가하기도 하였다 용안의 한힌생 
연구는 • 

• Md •. “주시정연구의 어찌와 요놓 .. ‘møt-tæ$.' 1. 1988 
흥 &고. 깅우용에 대하여는 다용융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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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가는 앞서 말한 학자들을 각각 가리킨다. 

‘조선어문법 1 ， 2’의 출간 이후에도북한 문볍 학계는문볍 연구를꾸준히 

추진하였다. 그것은 1960 년을 전후한 때부터 1967 년까지의 ‘조선어문’， 
‘조선어학’， ‘어문연구’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대체로 알 수 있다 8) 그 

러나 1966 년 김일성에 의하여 문화어운동이 제창되고 1968 년 계간지 ‘문 

화어학습’이 창간되면서부터 이론적 성향이 짙은 연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이 때부터는 조선어를 주체적오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 

적 문제에 관련된 방향의 문법 연구만 눈에 띈다 9) ‘조선어문볍 1， 2’의 출 

간 이후로부터 문화어운동이 시작된 얼마 뒤까지의 문볍 연구의 성과를 집 

성한 것이 1970 년에 나온 ‘조선어문법’이다. 그 체제는 다음과 같다. 

(3) 조선어운법. 250 연. 1970: 

말소리， 초선어의 품사， 조선어 단에의 구조와 단어만들기， 조선어의 토， 조선 

어의 문장 

앞의 ‘조선어문법 1 ， 2’와는 달리 l 책으로 되어 있다. 이전의 틀에 박 

헌 3 부 체계를 벗어나서 5 부 체계를 취하고 았다. 음성， 품사， 조어， 형 

태， 문장￡로 구성되어 있는 것아다. 이전의 각 품사에서 설명되던 조어， 

형태에 관한 사항이 독립된 부문을 차지하였다. 용어에 있어서도 ‘어음， 

단어조성’과 같은 한자어를 피하고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쓰고 있다. 이런 

경향은 각론에서도 발견된다. 이전의 “종결형， 합성， 접사” 등을 체계 

를 바꾸어 ‘맺음토， 합침법， 붙임볍’과 같이 고유어로 바꾸었다. 이 책응 

앞의 책과는 달리 김일성대학 출판사에서 나왔으며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다. 

문화어운동이 자리를 잡아가자 김일성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일 

적 규범 문법을 세울 것을 교시하었다. 이런 배경밑에서 나온 것이 1972년 

의 ‘문화어문법규범’(초고)이고 광범한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 ·완성한 것 

이 1976 년에 나옹 ‘조선문화어운법규범’이다. 이 책 역시 김일성대학 출 

판사에서 나왔으며 저자는 밝혀져 있지 않다. 체제는 다음과 같다. 

낌금석， “깅두봉저 ‘조션말본’-간행 40주년에 제하여" ‘조선어문’， 1956. 2. 
8) 金敏洙의 앞의 책 • PP. 573~590을 보라. 
9) 같은 책. /빼. 590~599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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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 a 고신숙. 조선어리톨몽업(플사톨)， 212 연， 1987 
b 깅동원， 조선어리톨풍업(단어죠성톨). 395 연 . 1987 

e 리근영， 조선어리혼웅업(엄태톨) ， 30‘ 영. 1985 
d 김용구 조선어리톨룬업(운징톨)， 286 연 1986 

언어학의 다흔 운과와 장이 운앵 분야에서도 학교운업， 서숭운앵(기술 

풍법)， 역사운앵에서 쌓운 영껴융 새호이 땅갱시킬 핑요가 있용융 느껴고 

운업융 4부폼으로 나누어 운제정융 부각시키는 방향의 셔숭 태도훌 취하 

고 있다 주에의 언어야흔에셔는 운법 구죠가 어휘 구성에 비하여 인쪽척 

륙성이 힐생 견고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온다 그러나 각 부문을용 영구 대 

상과 과엽이 갱지 않 ... 며 그안큼 인옥껴 음생도 얄리 표현완다고 양하고 

있다 조선어야흔운엉옹 각 부운에서 인쪽척 육생이 어영께 체계껴으효 

냐타나며 거기에 착용히운 항앵끽척 륙생이 우엇인가.)-는 것옹 받협융 사 

영유로 한다고 한다 。1 씌울에는 앞의 (6)의 ‘운화어〈형태흔， 운장흔〉’보 

다 훨생 깊이 있게 논쟁갱이 부각의어 있 o 며 자료도 협대에쁜얀 아니라 

중셰어껴지 대상 ... -" 하고 있어 이흔 운법서로셔의 성격이 두드혀져 보인 

다 흩판사는 (7b)안 고동쿄육충판사이고 나어지는 과학， 빼파사정층완사 

이다 저자 고신숙， 리근영， 깅용구는 1950 년대 후반부터 운영흔 흥에 엽 

척융 쌓아온 사땅이었다 (7a)의 “풍사흔”에서는 저자와 연정 당당자뿐안 

아니라 성사자， 연생 ·교갱 • 장갱 책임자의 이용까지 밝혀져 았다 저자 

의 이용이 안혀져 있지 않용 이전의 운영서에 비하연 개인 저슐의 성격이 

운영해졌다고 항 수 있으나 않은 사항의 손웅 거쳐 쩌이 싼생되는 현싱융 

"-연 역시 정체척인 산웅이라고 해야 항 것이다. 

m. 북한 운법의 특정 

앞에서 살여온 바와 감이 북한 운앵용 해앙 후 40 여년 동안 않은 현요 

흩 거읍하여 왔다 체계 ， 용어， 서숭 방식， 자 ... 가 시애쳐 배경에 따라 생 

한 기북옹 보여 준다 그 가올에서도 대표척인 운업 저숭용 (2)의 ‘조선어 

운냉 1 ， 2’와 (4)의 ‘초션문화어운업규영’이다 。1곳에서는 뒤의 저술융 충 

싱3로 북한 풍업의 륙정융 운셔하되 앞의 저술융 비훗한 내어지 풍엽과 

비교 대초하는땅업을취하려고한아 체계냐용어가냥한의것파일치하 

지 않융 애는 우리의 전통 운영이나 현행 냥한의 학교 운엉에 따라 션J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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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건대， 오르긴 빼도’와 같이 운캉의 뉴앙스용 당리 요현하는 성훈올 양한 

다 “느갱말”옹 강단사용， “이옹알”은 정휴부사용， “보잉딴”옹 옥링어로 

처리되는 제시어흘 각각 가리킨다 “외딴성운”은 i꺼용말”융 제외하고는 

오두 우리의 천흥 운영의 옥엽어에셔 처리되언 것융 장게 나누어 놓옹 것 

이다 

북한의 문장성분은 융사와는 닿려 언화흉 않이 겪었다 우선 용어가 한 

자어에서 고유어로 바뀌었다 초기의 ‘조션어운업 2’ (963)에는 “주어 ， 

슐어 ， 규정어， 보어， 상황어”의 숭서로 다섯 가지룡 두고 ”호칭어， 상잉 

어， 강동어”흘 운장 밖에 오는 생풍으호 다푸었￡역 ‘￡션억운엉’ (1970) 

에는 용어는 한자어이지안 내용은 푼회어운앵 규영과 "1슷한 갱이 많다 

(4) 운장의 강얘 

운장의 장래는 첫째 진숭 내용파 옥척 ， 둘째 구성 성분의 단순항과 확 

해， 세해 용。1 단외의 않고 척옹에 따라 세 유형융 우고 있다 

첫셰， 칭숭옥쩍과 내용에 따흔 운장의 강래에는다용다섯올 우고있다 

앙링웅. 용용웅 추경운.시잉운， 느경웅 

위의 체계는 용어안 다훌 문이지 냥한의 현행 학교운언의 운장종결엉의 

체제얀 명셔운， 의운운， 영령운， 갱유운과 완갱>1 일치한다 울용푼에서 

육이한 것은 울융운융 대당융 요구하는 것파 대당용 요구하지 않는 두 푸 

휴로 가흔 것이다 후자는 영령의 의이용 내 !L한 의운운파 수사의운운을 

가리킨악 초기의 ’조션어운앵 2' (963)에서는 “셔슐운， 의운운， 영령운， 

갱유운”의 넷안 우고 “캄옹운”ξ 따로 처리하었는데 운화어운영규영에서 

는찰이 두었다 

풍쩌， 단순성분안흐로 이후에졌느냐 확대 성푼융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단순운파 확대운￡로 나누고 있다 정자는 그울의 이흔바 단어얀으로 구 

갱흰 ‘우려는 유셔깊은 안정대에도가보고혁영악웅관에도가보양융니다 ’ 

와 강옹 운장융 가리킨다 확얘운옹 대체로 관형갱이냐 부사정의 푸밍융 

받아 경어진 운장용 가리킨다 。]헌 종휴의 운장용 우리의 갱흉 푼엉에서 

갱갱딩 일이 없다 이는 정의 개녕융 도업항 예나 구성상으호 본 운강의 

강래에서 쳐리의언 운제이다 

세째， 용이의 당위가 하나인가 둥 이상인가에 따라 당일운과 욕항훈2-

.... 나누고 있다 우리 천용 운엉의 포유웅융 제외한 영형푼， 연합풍파 북 

갱한 북웅에 대체로 해당한다 협앵 학교운냉의 운장속의 운장이나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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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운장의 개녕은 보이지 않는다 

(5) 옮깅냉 

”융깅앵 ”이한현행 학교 운앵의 인용정로 안기는 부분에 혜당한다 여기 

[ 에는 “바호옮깅앵”과 ‘용어옹깅엉”을 두었는떼 천자는 칙정인용앵， 후자 

는 간정안용법이다 이 운셰는 북한 운업의 초기부터 “정당엄”이라 하여 

다루어졌다 

N 휘 강 

이상과 같이 영자는 욱한 운영의 형성파 앨전에 관한 운셰흉 살여보고 

이용 호대효 하여 」약한 운냉의 륙수성용 갱호해 보었다 낭욕한 운앵 연우 

의 갱용이 맞충업， 표춘알 둥의 언어 규염과 강이 원래 장용 뿌리에서 성 

장 • 받정해 온 만용 않응 용홍성이 있응융 확인항 수 있었다 그러나 규 

앵 운법에 관한 한， 냥북한은 얀어의 성갱에서 싱한 이질화흘 드러내고 

있다 

냥한옹 1933 년의 한글맞충엽과 해양후의 흔사정의 얘갱 운엄어 핀 회협 

배의 경충객 체계 (제 2유형)룡 따라 체언에 올응 조사흩 옥랭녕 양어호 

인갱하는 태도흩 그대로 지녀 왔다 그허냐 북한용 처용부터 어미는 웅흔 

'"사흉 단어로 인갱하치 않는 중항척 셰제(제 3 유형)흉 채쩍하였다 이는 

경과져으호 한안도의 규엉 운영융 윈천척으로 이질화시켜 놓용 원인이 되 

었다 북한옹 궁청업에 속하는 오든 운영 요소둥운 울흔， 파생척 생격올 

연 펴 • 사동갱미사도 “토”외 에우리에 냉은 것이다 또 용어에 있어서도 

지나친 고유어화용 지향하여 서로의 용용 넓혀 놓양다 냥한윤 종갱의 보 

조어간의 대부운융 션어알어미효 처리하였다 웅엉 체계나 서술내용도 다 

흔것이 않다 

냥욱한 언어 • 운자에는 상당한 이질화가 확인원다 이는 대부품 언어 

관， 언어 이흔， 언어 갱책의 차이호 얄미앙아 벗어진 것이다 앞.1.-". 우리 

는 공용흰 맞충엉올 제갱하고 냥북한 국어 사전웅 연찬하는 퉁 언어 • 운자 

의 흥정갱융 추구하는 영에 손용 대제 핑 날이 잊.1.리라 생각완다 이러 

한 작업의 '"대가 되는 것이 풍용원 규영 운엉의 연찬이다 이 을은 ‘용일 

규앵 운영”의 제갱에서 논의되어야할 사항융 거칭게 확인한 어설용소요에 

지냐지 않는다 그 가올예셔 가장 중요한 것이 “호” 운제라는 사싱용 계기 

하연셔 흥한 운앵에 대한 깊운 연구가 종지에 냐요기흉 바라마지 않는다 口


